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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를 간단하게 보면 1) 악의 처벌, 

2) 의의 포상, 그리고 3) 무죄의 변호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의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갖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인간의 손에 판결을 

위임하는, 공의로운 제도를 고안하셨습니다. 

 

최고 법관으로 세우신 분은 예슈아 자신이십니다.  

 

사도행전 17:30-31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고린도 후서 5:1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다가올 세상의 심판은 예슈아 뿐 아니라, 그 분의 재판 인단, 참모 및 법률 고문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께서 공의의 심판에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이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6:2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9:2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심판 자체를 없이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속을 주셨다는 자체가 법적 사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판하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사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하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집니다. 

회개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은혜가 죄악을 정당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고 믿으라”로 시작됩니다.  

 

사면을 제의하시는 분께 심판의 권세가 없다면, 용서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용서할 

권세가 있는 분께 처벌할 권세 또한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슈아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엔 심판자로서 당신의 입장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초림으로 죄악을 용서하신 분께서, 재림 때엔 그것을 벌하실 

것입니다.  

 

공의는 “심판의 날” 단 하루에만 결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집행되는 지속적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믿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보인 이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그 공의로 세상을 움직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에서, 심판과 통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공의는 재판 제도, 입법부, 법정과 경찰을 통해 집행됩니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 공의를 옳게 행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신명기 16:18-20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토라에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심판의 공의로운 표준을 제정할 뿐 아니라 

그 표준을 집행할 사법 제도를 확립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선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집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주: 정부에는 세 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1.입법부- 법을 만듦, 2.사법부- 판결 

3.행정부- 법을 시행함. 이 세 가지 역할은 하나님의 권세의 세 가지 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22 - 여호와, 우리의 재판관; 여호와, 법을 세워주시는 분; 



여호와, 우리의 왕.)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봐야 합니다. 

 

로마서 13:1, 4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책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슈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들이도록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합당한 이들이 재판관으로 세워지도록, 이미 관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시 한번 예언의 망토를 취해 이 세상에 당신의 공의의 

표준을 선포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요! 

 

아모스 5: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가 정부 부처에 공의로운 사사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이사야 1:26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선포하며, 이사야처럼 공의로운 

사사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할 예언의 망토가 있습니다. 함께 이 예언적 위임을 

완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 앞에서 정부와 역사의 방향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11 월 1 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인 “더 콜-

캘리포니아”의 동역자들을 지원하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중대한 기도와 금식의 

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상세한 사항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베델 



교회에서 루 잉글이 전한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여기에 오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http://www.revive-israel.org/engle.htm  


